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中 일일 동향
(KIC중국, 2021.6.8)

□ 2021.6.8.(화) 09:25:55 기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 (腾讯新闻)

ㅇ 6월 7일 0시-24시 31개 省 확진자 총 33건, 해외유입 14건(광둥 3건, 네이멍구 2

건, 상하이 2건, 푸젠 2건, 베이징 1건, 톈진 1건, 장수 1건, 쓰촨 1건, 윈난 1건), 지

역사회 감염 19건(광둥)

□ 2021.5.31.(월)~6.8.(화)

ㅇ 中 신규 확진자 33명 증가, 해외유입 14명, 광둥 19명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이하 위건위)는 7일 0시~24시 본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33명(해외유입 14명, 광둥 19명), 신규 퇴원 환자가 27명, 사망자가 0명, 

의심 환자는 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현재 확진 환자는 409명(해외유입 291명), 누적 신고 확진

자는 9만 1300명(해외유입 6165명), 누적 퇴원 환자는 8만 6255명(해외유입 5874명), 누적 사망자는 

4636명(해외유입 0명), 의심 환자는 2명으로 집계됐다.

  당일 본토에서 코로나19 신규 무증상 감염자가 16명(해외유입 16명)으로 집계됐으며 12명은 확진 

환자로 진단받았다. 현재 의학관찰 받고 있는 무증상 감염자는 372명(해외유입 348명)으로 통계됐다.

  위건위는 본토 이외 홍콩특별행정구에서 1만 1865명(퇴원 환자 1만 1584명, 사망자 210명 포함),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51명(퇴원 환자 51명 포함), 타이완 지역에서 1만 1491명(퇴원 환자 1133명, 

사망자 286명 포함)의 확진 환자가 집계됐다고 전했다.(卫健委, 2021.6.8.)

ㅇ 中 광저우 수험생 2명 병실서 가오카오 치러…네티즌 “옷 말리듯 시험지 소독해” 

  7일 중국 2021년 가오카오(高考: 대학 입학시험)가 시작되었다. 수험생 2명은 ‘특수 시험장’으로 

입장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재 광저우(廣州)시제8인민병원은 총 2명의 수험생을 치료중이었는데 각각 

17세 무증상 감염자 수험생과 6일 저녁 치료에 들어간 수험생이었다.

  이 두 명의 수험생은 ‘특수 시험장’으로 들어가 순조롭게 시험을 치렀다. 병원은 병실 4개를 시

험장으로 개방했으며 시험장 안은 사람 한 명, 책상 한 개, 의자 한 개였다. 시험장에는 고화질의 

cctv를 설치해 녹화하며 시험기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업로드했다. 오전에 시험이 끝난 후 의

료진은 소독실에서 시험지를 소독했다.(人民网, 2021.6.8.)

ㅇ 中, 66개국 및 국제기구 1곳에 백신 발송 

  백신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상무부와 관련 부처는 88개국 및 국제기구 4곳에 대한 백

신 원조 업무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있다. 7일 중국 상무부 관계자의 소개에 따르면 6일 기준 66개국 

및 국제기구 1곳에 백신 및 주사기 발송을 마쳤다. 관계 부처는 최단기간, 최고 빠른 속도로 수여국

에 백신을 인도할 방침이다.(新华社, 2021.6.8.)


